
역사 속의 한 장면

이한열 열사의 장례 행렬을 향해 쏜 최루탄 연기 속에 가려진 서울태평로 모습 (1987년)

- 사진 경향신문

또다시6월이……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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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택과결단의죽음

지난달 23일 김재규 장군 기일 하루 전, 이해학 목사

님, 효림 스님 등 50여명과 함께 경기도 광주 삼성공원묘

지에서제29주기추모제를올렸습니다. 그날우리는안중

근 의사가하얼빈에서침략자이등박문(㤏➐⯝⭎)을 주살

(㳪⽳)한 지 꼭 70년이 되는 1979년 10월 26일 유신의 핵

박정희를 제거한 역사적 의미와 목숨을 걸고 결행한‘민

주혁명’그미완의뜻을되새기며“국민들이여, 민주주의

를만끽하십시오”라는그의유언을묵상했습니다. 

우리는 추모제 직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뜻밖의 죽음,

투신(䅵㊯)이라는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. 우리는 모

두 묵묵한 채 무거운 마음으로 답답한 현실 속에서 많은

것을생각했습니다.

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차 안에서 라디오를 통해 노 전

대통령의유언을들었습니다. 절제된언어의아름다운시

구절이었습니다. 저는장례기간내내기도하면서그유언

의깊은뜻을묵상했습니다.

한평생 거침없는 언행으로 살아왔던 그가 죽음 앞에서

얼마나 할 말이 많았겠습니까? 그런데 그는 마지막 순간

에 말을 아끼는 절제의 미덕을 보여주었습니다. 참으로

아름다운 예술, 대단한 용기입니다. 인생을 마감하는 순

간, 그는 자기초월의 경지에서‘침묵’에 버금가는 시적

언어로 자신의 삶을 종합하고 철학적 사색으로 압축하였

습니다. 그것은 자신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벗들에 대한

사랑 고백입니다. 그는 무엇보다도 먼저 은인들과 고통

받은 벗들을 생각하며 심신(㊹㊯)의 한계를 겸허하게 고

백했습니다.

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생사를 초월한 새로운 경지를

꿈꾸며 내적 자유와 신념을 다음과 같이 토로하고 있습

니다.

“너무 슬퍼하지 마라. 

삶과 죽음이 모두 자연의 한 조각 아니겠는가? 

미안해하지 마라.

누구도 원망하지 마라.

운명이다.”

모욕과 배신, 실망과 좌절, 고통과 절망을 넘어선 의지

적결단, 그리고현실과내세, 인생과종교를압축한참으

로 아름다운 고백입니다. 그는 진인사대천명(㶵㤻⻆⚾㼒

⫴)의 자세에서, 아니, 그 스스로 하늘의 명령을 오히려

앞당기며 삶과 죽음을 넘어 초탈의 경지에서 결단 했습

니다. 

선택이 바로 운명입니다. 운명은 모든 것을 믿고 모든

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어낸 사랑(1코린13,6)과도 상

통합니다.

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, 그 한계를

넘어서기 위한 결단의 선택, 그것이 바로 운명이기도 합

니다. 여기서 운명은 운명자체를 넘어선 초월적 의미를

지닙니다. 그는 이 길을 선택했습니다. 그렇습니다. 끝까

지 최선을 다하면서도, 또한 자신의 한계를 겸허하게 인

정하면서도, 동시에 그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스스로 선

택한길, 그운명을우리는겸허하게묵상합니다. 

운명은결코포기가아닌새하늘, 새땅을위한목숨을

건새로운선택입니다. 이렇게운명은‘뜻밖의사건’을통

해 이루어지며, 이 사건을 통해 새로운 역사의 물줄기가

펼쳐집니다. 이것이하늘의섭리이기도합니다. 

사실생명의뿌리는자연과하늘이며죽음이란대자연

과하늘에로회귀입니다. 

그는 누구에게도 미안해하지 않을 만큼 생의 순간마다

최선을 다해 살 것을 당부합니다. 물론 그에게도 부족함

이 있고 한계가 있지만 그러나 최선의 노력이 이 모든 것

을보완합니다. 

“누구도원망하지마라. 운명이다.”

인간은 위대함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한

계적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. 비참한 현실입니다.

이때 인간은 이 비참함을용기 있게 껴안아야 합니다. 그

것이 바로 재생이며 부활입니다. 부활은 고통의 수락, 십

자가의 수렴입니다. 그는 될 대로 되라는 식의 운명이 아

닌, 비참한 현실을 껴안고 간 결단의 사람, 섭리의 사람

입니다. 

이제 우리는 6월항쟁의 정신과 함께 그를 가슴에 품고

기억합니다. 그가 바로 6월항쟁의 한 주역이었기 때문입

니다. 그와 함께 역사의 물줄기를 바로 잡도록 다시 다짐

하며6월민주항쟁정신의실천적교훈을되새깁니다.  

함세웅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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